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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한국교육원, 
“2025-2026 올해의 우수강사” 9명 시상

- 뿌리·성인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강사 9명에 상장 및 부상 수여
- 20년 근속 한국어 강사 등 수상…우수강사 발굴 통해 교육의 질적 성장 견인

□ LA한국교육원(원장 이병승)은 뿌리·성인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

“2025-2026 올해의 우수강사” 9명을 선정하고, 지난 7월 7일(화) 

시상식을 개최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. 

   ㅇ 지난 2002년 시작된 LA한국교육원의 뿌리·성인평생교육은 연간 80여 개 강좌에 2천여 

명이 수강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, LA한국교육원은 강의 질을 높이고 강사들의 사기를 

진작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우수강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. 

□ 이번 우수강사는 2025-2026년도 뿌리·성인평생교육 정규 강좌를 담당한 

50여 명의 강사 중 수강생 만족도, 강좌 수료율, 커리큘럼 혁신도 등을 

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9명이 선정되었습니다. 

   ㅇ 뿌리교육 부문 (6명): △김명희(한국어2-1반) △이안젤라(점토공예반) 

△임태혁(의미로다듬는한국어반) △최은아(한국전통무용반) △한수미(종이접기반) 

△허윤정(한국어3-1반) 강사가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한인 유·청소년들의 정체성 

함양과 자긍심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 

   ㅇ 성인평생교육 부문 (3명): △노희경(컴퓨터·스마트폰반) △장경선(가야금반) 

△황미란(민화반) 강사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한인 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과 

자아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



□ LA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수상자와 가족, 교육원 관계자들이 

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, 수상자들은 저마다 

소감을 밝히며 기쁨을 나눴습니다. 

   ㅇ 지난 20여 년간 LA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담당해온 임태혁 강사는 “20년이 

넘는 긴 시간 동안 교육원에서 한인 차세대들을 만나온 시간 자체가 큰 보람이었는데 

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아이들이 한국어와 

한국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수상 소감을 

밝혔습니다. 

   ㅇ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강사로 선정된 이안젤라 강사는 “수업 시간은 

저에게도 힐링이 되는 소중한 시간인데,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

기쁘다”며 “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

재미있고 유익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”고 소감을 

밝혔습니다.

 □ 이병승 LA한국교육원장은 “뿌리교육과 성인평생교육이 한인사회 최고의 

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강사진의 열정과 노고 

덕분”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“앞으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강사들을 

지속적으로 발굴해 배움의 기쁨이 넘치는 교육원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

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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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 1> LA한국교육원 ‘올해의 강사상’ 수상자와 관계자들

<사진 2> LA한국교육원 ‘올해의 강사상’ 수상자들



<사진 3>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는 허윤정 강사


